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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골프의

에이스 박인비(28

KB금융그룹)가 허

리 통증을 털어내고

4주 만에 미국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에출전한다

박인비의복귀무대는 25일부터 나흘

간태국촌부리의시암컨트리클럽파타

야 올드코스(파726458야드)에서 열리

는혼다LPGA타일랜드다

박인비는 지난 1월 29일 LPGA 투어

개막전 바하마 클래식 1라운드를 끝낸

뒤허리통증을호소하며기권했다

세계랭킹 2위로한국여자골프의에이

스인 박인비가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2016년 초부터 부상을당하자주위에서

는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

하지만 박인비는 21일 태국수완나품

공항에입국 재활을하면서허리를잘

관리해이제는괜찮다고말했다

박인비는 2013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

을 뿐 아니라 2014년에는 준우승 지난

해에는공동 7위에오르는등좋은성적

을냈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19)가 이번

태국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 박인비로서

는 1위와격차를좁히고시즌첫우승도

신고해야한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일본여자프로

골프(LPGA) 투어에서 7승을거둬상금

왕에 오른이보미(28)도출전한다

세계랭킹 18위인 이보미는 올해부터

는일본무대에안주하지않고메이저대

회에적극출전해리우올림픽출전권을

따내겠다는각오를다졌다

이보미는이번대회에스폰서초청선

수자격으로출전한다

이번시즌열린 LPGA 투어 3개대회

에서 2개 대회의 우승컵을 휩쓴 한국선

수들간의우승경쟁도치열하다

시즌개막전우승자김효주(21롯데)

코츠 챔피언십 우승자 장하나(24비씨

카드)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왕김세

영(23미래에셋)이 우승 후보군에 속한

다

또 코츠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올

라성공적인LPGA투어정규멤버로서

데뷔전을 치른 전인지(22하이트진로)

디펜딩챔피언양희영(26PNS)도 시즌

첫우승에도전한다 연합뉴스

마라톤 팀워크로

고객만족서비스펼친다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6 ��� ��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마라톤동호회 뛰아모회원들이 함께뛰고 함께웃고 함께건강하고라는의미를담아 고고고를외치며 31마라톤대회완주를다짐하고있다

뛰아모제공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

석범) 마라톤동호회 뛰아모가 대화합을

위해한마음으로함께달린다

뛰아모는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의 단골 손님이다 뛰다

보니아름다워진사람들이라는의미를담

은 뛰아모의 역사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명 남짓하던 회원이 지금은

본부회원만 80명 사업소를포함해 200여

명이넘는다 이들은매년 31절 마라톤대

회에서새봄을열고한시즌의건강한질주

를다짐한다그게벌써 15년째이다

이들은호남최고의대회에서지역사회와

함께뛰겠다는마음이다 끊임없는변화와

혁신을통한 최고의 서비스와안정적인 전

력공급으로고객들이 매우만족을외칠수

있도록하겠다는게이들의각오다

양대동 회장은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

스를제공하기위해서우리가먼저협력하

고대화합을해야한다 그원동력은바로

건강이다며 건강하기위해서는언제어

디서나 자연스럽게 할수있는 신이 내린

보약인 마라톤을 해야 한다 31 마라톤

대회를지역사회와함께뛰는계기로삼고

있다 내부의 화합과 최고의 서비스 제공

을위해뛰고또뛰는한전이되겠다고말

했다

달리기를 통해 신나는 일터를 만든다

는 생각으로 뛰아모회원들은 함께 달리

고 격려하고 파이팅을 외친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지점을 통과하면 유대감도

깊어지고끈끈하고애틋한정도생긴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또 길을 달리고 걸으

면서 속 깊은 대화도 나누고 일상을 공유

하는 등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달

리기가톡톡한역할을하고있다고한다

이들은주 3회훈련을하면서실력을쌓

고있다 화목요일은중외공원에서지속

주와 자유주의 훈련을 일요일에는 광주

천에서페이스주와인터벌트레이닝을진

행한다

양대동 회장을 비롯한 나명룡 조민희

회원은 이번 대회 하프코스 1시간30분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각으로 통하

는 양 회장은 선수출신으로 매일 월드컵

경기장 순환도로 12를 달리고 있고 조

민희 대리는 매일 아침 수완지구 순환도

로 10를 뛰면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달리기를통해수년동안고생했던위장병

에서 벗어난 나명룡 과장도 1시간30분을

외친다 박영태 박대규 박상혁 강성철

김태군 양재환회원은 1시간 40분대진입

을목표로훈련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이들은 고고고 정신으로이번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고고고는 함께 뛰고

함께 웃고 함께 건강하고 의 마지막 글

자를딴슬로건이다 뛰아모가 고고고

의 힘찬 구호화 함께 새봄의 질주에 나선

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15년째 참가회원 200명으로

목표위해매일 10맹훈련

리우티켓따러태극낭자들태국으로

혼다LPGA 타일랜드

박인비김세영이보미출전

박인비 김세영 이보미


